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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의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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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중동의 한 나라에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교의 법에 따라 네 명의 아내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번호 4번의 아내를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했습니다. 번호 4번의 아내는 멋부리기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부자 상인은 번호 4번의 아내를 위하여 돈을 펑펑 썼습니다. 좋은 의복, 비싼 화장 품, 고급 피부관리 등을 포함해서 더 고와지는 일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고 번호 4번의 아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상인은 번호 3번의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사실 번호 4번의 아내와 별로 다를 바 없이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외부의 행사에 나갈 때는 주로 번호 3번의 아내를 대동하고 나갔습니다. 그 상인은 번호 3번의 아내가 도망을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을 가장 염려했습니다. 


번호 2번의 아내는 예의도 바르고 언제나 살림도 가장 잘 했습니다. 그 상인이 문제에 봉착하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은 번호 2번의 아내에게 속사정을 털어 놓곤했습니다.

그랬지만 번호 1번의 아내에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번호 1번의 아내는 남편을 극진히 사랑했지만 그 상인은 번호 1번의 아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거의 모르는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상인이 죽게되는 처지에 달했습니다. 네 명의 아내와 그런대로 재미있게 살던 그가 혼자서 저승으로 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번호 4번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혼자서 저승길로 가려하니 너무도 외로워요. 나하고 같이 저승길로 가지 않을래요?” 번호 4번의 아내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급히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실망을 한 그 상인은 이제 번호 3번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저승으로 같이 갈 것을 요청 받은 번호 3번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매우 좋아요. 당신이 저승으로 가시면 나는 재혼을 할거에요.” 그녀도 자리를 떴습니다. 그 상인은 낙담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번호 2번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마다 꼭 나를 도았지요. 이번에 내가 저승 길로 가는데 너무 외롭구려. 같이 가주지 않을래요?” 그런 요청을 들은 번호 2번의 아내는 동정 어린 말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무덤까지는 같이 가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을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세 아내에게 동행을 거절 당한 그 상인은 너무도 실망이 컸습니다. 그 때 번호 1번의 아내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동행을 하리다.” 그런 착하고 귀중한 아내를 소홀히 대한 것을 그 상인은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네 명의 아내를 우리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번호 4번의 아내는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매를 가꾸기 위하여 돈도 정성도 많이 드립니다. 피부관리를 위하여 그리고 체력 단련을 위하여 의복과 화장품에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우리의 신체는 단연코 우리를 떠납니다. 번호 3번의 아내는 우리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이기도 뽑내기도 하기 좋은 재산이지만 우리가 죽으면 그것은 남의 소유가 되고 맙니다. 번호 2번의 아내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 들은 우리와 가장 가깝고 우리를 잘 이해하지만 그들이 갈 수있는 곳은 무덤까지 입니다. 번호 1번의 아내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영혼의 존재를 인식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영혼의 귀중함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와 어디든지 함께 가주는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실재와 영혼의 건전을 위하여 성의를 보이지 않고 후회하게 되는 때가 이승을 떠날 때라고 합니다. 돈도, 영예도, 건강도 좋지만 영혼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끝
